
처마에 매달린 달빛, 마당을 밝히는 별빛

가장 한국적인 밤, 전주야행夜行
오는 8월 12일과 9월 30일

밤이 더욱 매력적인 계절, 한국의 여름과 가을이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전주에서는 특별한 여름 밤과 가을 밤을 준

비한다. 한옥이 빼곡이 자리한 전주 한옥마을은 이미 1천만 관광객의 명소가 된 지 오래. 이

제 전주 한옥마을의 생기 있는 낮 보다 더 의미 있는 밤이 펼쳐진다. 

각 도시가 품은 옛 건축, 유무형문화유산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시킨 문화재청의 야행프로그

램 공모에 전주가 당당히 선정, 8월 12일~13일과 9월 30일과 10월 1일 두 차례 전주의 밤

을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은 조선왕조의 본향 경기전을 비롯한 오목대, 향교와 100년이 넘는 역사

를 자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전동성당이 자리한 한국 역사와 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문화

유산과 품격 높은 전주의 문화를 결합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단순히 도시를 둘러보는 여행이 아닌, ‘전주야행’에서는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눈으로 확인하고,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 야외 공연과 야외 영화상영, 문화재 

야간 개방 등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밤빛으로 더욱 찬란한 문화유산의 공간에서 오랜 전주의 전통은 더욱 품격이 높아지고, 전

주를 찾은 밤 산책자들의 여행은 시간가는 줄 모른다.

전주, 조선의 역사 품은 한옥마을 야경 셋
전주야행의 시작과 끝은 밤의 풍경을 담아내는 일이다. 한옥마을 공간 안에 전주를 상징하

고 대표하는 유형 문화유산의 야경은 전주 그리고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그대로 비춘다.

전주 한옥마을로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길 ‘태조로’를 따라가 보자.

경기전 태조 이성계의 위풍당당함과 마지막 황손의 서글픔이 함께 서린 전주 경기전의 야경

은 차분하다. 화려하지 않고, 단정하고 소박한 건축들과 땅 보다 하늘과 더 가까운 몇 백년 

수령의 은행나무들은 밤에도 찬란하다. 왕과 왕손 만을 위해 길을 낸 것만 같은 좁은 대숲

길의 밤 바람은 도시 전주처럼 정갈하다. 

오목대 경기전을 지나 오르막길을 오르면 한옥마을이 살포시 내려다보이는 정자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이 오목대이다. 오목대는 태조 이성계가 승전을 자축하며 건축한 문화유산이다. 

빛을 받은 오목대도, 오목대에서 내려다보이는 한옥마을 야경은 이미 유명하다. 

한벽루 한옥마을을 옆 전주천의 물길을 굽어보는 한벽루는 그 옛날에도 전주의 풍광, 전주

의 물길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다. 조금 가파른 절벽 위에 자리한 작은 정자에 오

르면 도심의 불빛 보다 더 하얀 달빛이 기운다. 

문화유산 공간의 품격 그대로, 한 밤의 야외공연



문화유산을 있는 그대로 무대 삼은 한 밤의 야외공연은 그야말로 유럽의 어느 곳 부럽지 않

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한 곳들은 건축물 자체로도 이미 정평이 높은 곳. 옛 건축의 

매력에 더해지는 특별한 공연들은 전주야행 최고의 선물이다. 

전동성당 ‘천상지음’ 영화 <약속>의 촬영장소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히는 전동성당

은 낮이고 밤이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전주한옥마을의 명소. 여기에 더해 전주야행에서는 천

상의 목소리를 선사한다. 그레고리안 찬트 등 성음악연주회는 고성당에서 듣는 제대로 된 

소리를 담아낸다. 실내공간인 만큼 서둘러 입장과 좌석을 챙기는 것은 필수.

전주향교 ‘산조의 밤’ 우리 전통음악 산조는 ‘허튼가락’으로 외국의 재즈처럼 자유로운 음악

을 말한다. 수령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굽어보는 향교 마당에서 펼쳐지는 산조음악회는 

자유로움과 애절함이 뒤섞인 특별한 무대다. 아무나 연주해내지 못하는 실력파 연주자들의

산조가락과 항교의 고즈넉함은 우리 음악을 만나는 최고의 조합이다. 

전주천 ‘쪽배살풀이’ 전주의 대표적 물길, 전주천은 그 역사와 전통은 물론 생태하천으로도 

이름이 높다. 수달과 고니도 헤엄을 치는 전주천에 전주야행의 쪽배가 닻을 올린다. 쪽배에

서 펼쳐지는 전통무용공연은 인위적인 수중공연이나 무대와 다르다. 자연의 물길과 한국의  

몸짓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다. 

몸을 던져 들썩들썩, 한 밤의 즐거움
사실 한옥마을은 20대들이 더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젊은 기운을 뿜어낼 전주야행의 ‘액티브’한 프로그램으로 한 밤을 더욱 

뜨겁게 달궈보자. 

남부시장 ‘태조어진을 지켜라’ 한옥마을 바로 옆 전주의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인 남부

시장의 밤은 요동친다. 야시장과 더불어 전주야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왕의 

초상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들의 한바탕 소동이 펼쳐진다. 어느 편에 서든 승자에

겐 뜻밖의 기쁨이 기다린다. 

전주천변 ‘달달수월래’ 전주 한옥마을은 ‘한복의 성지’로도 유명하다. 형형색색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었다면 전주야행에서는 돌고, 돌고, 돌아보자. 전주천변에서 펼

쳐지는 수 백 명의 강강수월래는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장관이다. 

풍남문 미디어파사드 원형대로 보존된 전주의 유일한 성문, 풍남문과 전동성당이 빛의 옷을 

입는다. 음악과 함께 하는 찬란한 빛의 향연은 그 자체로 황홀하다. 빛의 움직임에 따라 어

깨를 들썩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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